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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를 위한 재취업교육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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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교육이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그리고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
하였다. K에 소재한 G교회에 출석중인 은퇴자 67명을 선정한 후 각각 실험집단 32명과 통제집단 35명으로 구분하였다. 매주 
1회 총 14회기의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취업불안이 감소되었다. 
둘째,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취업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셋째,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신념이 향상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a re-employment education to  job-seeking anxiety,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belief in an effort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re-employment educa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7 believer who were users of G church in the city of K. A  re-employment education was 
conducted in fourteen sessions, once a week.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re-employment education felt less job-seeking anxiety.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re-employment education felt less job-seeking stress.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re-employment education showed improvement in Career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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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전 세계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에서 노인의 부양의 의무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 노인부양의 문

제는 가족내의 사적인 영역으로부터 사회전반의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고령화 문제 중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바로 이 고령자 부양이다. Table 1은 노인부
양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2010년에 10%였던 전체인구가 
부담해야할 노인 부양비율이 2020에는 2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50에는 64.9%에 다다를 것으로 예
상되어 적은 수의 비노인 인구가 많은 노인인구를 부양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ear 2000 2010 2020 2030 2050

alimony(%) 10.0 14.9 21.8 37.3 64.9

Table 1. eldery supporting

source: Statistics Korea(2014), population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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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재취업은 경제적, 가족․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먼저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재취업을 통해 고령자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므
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가족 및 사회의 부양부담이 감

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재취업은 퇴직으로 
인해 상실된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감을 획득하고 사
회 및 가정 내에서의 권위도 살릴 수 있다[1].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퇴직은 훈련되고 경험 있는 근

로자의 손실과 연금의 상당한 비용지출을 의미하므로[2]  
고령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감소 할 수 있게 한다. 퇴직 고령
자들이 지닌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도 고령자의 재취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반적인 영양 및 건강상태의 향상으로 인해 

고령자들은 평균수명의 연장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상당

히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부족이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년제도 

혹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직업일선에서 은퇴한 고령

자들은 여전히 노령인력으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재취업에 대한 고령자 개인적 욕구
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3]. 그러나 우리사회는 고령
자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 고정인력에 대한 관심 부족, 
청년실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인력활용에 대한 관심

이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고령층의 취업률은 60세 이상

이 약 40% 전후이나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30%로 
줄어들고 30%의 취업자 중 임금취업자는 24%에 머무
르고 있음을 볼때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 등의 제정을 통해 고령

자 문제와 고령인력활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고

령인력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취
업을 꾀하기 보다는 심층상담 진로직업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직업능력에 맞는 고령친화적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재취업 및 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게 재취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노인 재취업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가설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

이다. 하지만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자료
가 충분치 못하고 시행되었던 연구들 또한 실제 프로그

램효과의 검증이 아닌 정책과 현황에 관한 이론기반 연

구들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 변수의 선정 및 가설설정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고령화로 인해 은퇴이후의 
삶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현재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취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들에서 변수로 활용되었던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진
로신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변수에 대한 효과검증

을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재취업교육은 취업불안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재취업교육은 취업불안상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재취업교육은 취업불안유발상황 감소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3. 재취업교육은 취업불안유발원인 감소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재취업교육은 취업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재취업교육은 성격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재취업교육은 환경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재취업교육은 가족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재취업교육은 진로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 재취업교육은 외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재취업교육은 통제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재취업교육은 내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재취업교육은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위치한 G교회 출석성도 중 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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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다.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된 방법은 판단
표본추출법으로 한정된 지역과 인원이기는 하지만 재취

업에 관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고 모집단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교회성도 중 퇴직한 67명
을 선정하여 각각 실험집단 32명과 통제집단 35명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요약하면 두 집단 모

두 G교회에 출석하며 55세 이상의 현재 퇴직상태에 있
는 이들이다. 

2.2 연구모형 및 설계

본 연구는 재취업 교육이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그
리고 진로신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e-employment 
education →

job-seeking 
anxiety 

.job-seeking anxiety state
.job-seeking anxiety- 
provoking sityational
.job-seeking anxiety- 

provoking couse

job-seeking 
stress

.personality stress
.environment stress

.family stress

Career belief

.extra value
.controllability
.intrinsic value

.flexibility

Fig. 1. Research Model

실험설계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pre-test disposal post-test

eg O1 X O2

cg O3 O4
O1, O3: pretest(job-seeking anxiety, job-seeking stress, Career belief)
O2, O4: post test(job-seeking anxiety, job-seeking stress, Career belief)
X: re-employment education

Table 2. experimental design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임의 선
정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진행되었다. 김옥선[4]이 
실업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교육을 노인에

게 맞게 재수정․보완한 교육을 매회기 90분씩 총 14회
기를 진행 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4회기 과정의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subject contents
1 ot ice break,  program introduction, pre-test
2

plan ＆ 
information

filed of re-employment, job-career note
3 ego ＆ career exploration program 1
4 ego ＆ career exploration program 2
5 job fair ＆  data
6

documenation
resume

7 personal statement
8

interview
job interview coach

9 simulated employment interview
10 external

 personnel
special lecture of re-employment sucessman

11 pracgigioner invited
12

field trip
visit ＆ experience

13 take part in external program
14 finish feedback, post-test

Table 3. program

2.4 조사도구

2.4.1 취업불안

취업불안 측정을 위해 조규판[5]이 불안이론을 바탕
으로 개발한 본 척도는 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유발상
황, 취업불안유발원인 등 3개의 하위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취업불안 유발상황은 취업불안이 구체적
인 장면이나 상황과 관련 있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경기침체로 청년층뿐만이 아닌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야

기를 언론이나 주위사람을 통해 들었을때와 같은 상황에

서 불안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취업불안의 유발원인은 취

업불안을 유발하는 이유와 원인을 인지적 변인으로 보는 

것이다. 즉 자신의 나이, 능력, 주위시선 등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취업불안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며, 취업불안 
상태는 취업불안을 경험할 때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나

타내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불안상태는 
이 척도의 요인 중 핵심요인으로 취업불안을 겪는 상태

의 정도를 타나내며, 취업불안유발상황과 유발원인에 영
향받아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6]. 김홍석[6], 조기윤[7], 
조은경[8], 정보애[9]의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척도를 사
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8문항으로 취업불안 상태, 취업
불안유발상황, 취업불안유발원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α= .96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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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factor number the number reliability
job-seeking anxiety state 1~10 10 .93

job-seeking anxiety- 
provoking sityational 11~21 11 .95

job-seeking anxiety- 
provoking couse 22~28 7 .87

total 28 .96

Table 4. Employment anxiety

2.4.2 취업스트레스

코넬대학의 Shepherd 등이 개발한 스트레스측정법을 
기초로 개발된 황성원[10]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보
완한 강유리[11]의 취업스트레스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권승혁[12], Zhang[13]의 연구에서도 활용되
었다. 취업스트레스란 진로와 취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갈등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스

트레스가 그러하듯 적절한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는 재취

업구직자들에게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잘 

대처되지 못했을 때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
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 자신의 성격적인 문

제와 관련된 취업스트레스를 말하고 환경스트레스는 구

직자가 속해있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가족스트레스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시선 등 
가족으로부터 받는 취업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이나 대상자에 맞도록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의 14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제작되었고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sub factor number the number reliability
personality 1,2,3,4,7,8 6 .94

environment 5,6,9 3 .83
family 10,11,12,13,14 5 .83

total 14 .84

Table 5. Employment stress 

2.4.3 진로신념

진로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CBI는 개인이 제한된 경
험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와 자신에 대해 일반화시킨 생각

을 측정하고자 Krumboltz[14]가 개발하였다. 이를 이경
희[15]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송보라[16]가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가지 
하위영역(외적가치, 통제감, 내적가치, 명확성, 유연성)
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복측정을 고려하

여 제외하였다. 본 도구는 박영희[17], 이승영[18], 최소
영(2013)의 연구 등에서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 신뢰도
는 Cronbach'α=.92이었다.

sub factor the number reliability

extra value 11 .86
controllability 13 .80
intrinsic value 12 .76

flexibility 8 .75
total 44 .84

Table 6. Career belief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고령자 재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재취업관련 정책분석(Ko[20];  Kim[21]; An[22];  
Hah[23]), 재취업현황 및 활성화 방안(Yang[24], Park, 
[25]), 재취업 영향요인(Um[26]; Cho[27]; Ra[28]; Kim, 
[29], 퇴직준비교육(Yu[30]; Oh[31]; Kim[32]; Park[33]; 
Lee[34]; Park[35]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구체
적인 재취업관련 교육을 통한 효과검증을 이룬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재취업 대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 후 효과를 검증한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취업 및 재
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재취업과 관련 있

는 변수인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진로신념을 선정하
였다. 

2.6 연구한계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화시대인 지금에 있어 정

년 또는 퇴직이후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은퇴
자들에게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로
신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개 지역에 소재한 교회에 출석성도를 대상으

로 한 연구로 전국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종교, 성별, 지역에 따른 개인적 특성 및 환경 등
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집단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취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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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부사항을 통제하기는 하
였으나 전반적인 통제는 확신할 수 없고, 두집단 모두 본 
연구자가 지도자로 참여하여 연구자의 영향이 미쳤을 수

도 있다.
셋째, 재취업 교육의 개발․체계화가 부족한 상황에

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아닌 일반전문가가 진행함으로 

인해 대상자의 need를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2.7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1.0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내적일관성 측정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의 객관적인 효과검증을 위해 동질성 검증

을 실시하였다.
넷째, 재취업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3. 실증분석결과

3.1 동질성검증

동질성 검증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프로그램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생변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객관적인 효과검증을 위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 결과 각 변인들에 대해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

었다.

group n M SD t

job-seeking anxiety state
e 32 63.92 6.90

0.60
c 35 63.83 4.95

job-seeking anxiety- 
provoking sityational

e 32 66.67 5.81
0.83

c 35 65.67 6.23
job-seeking anxiety- 

provoking couse
e 32 62.00 5.34

-0.65
c 35 63.08 5.81

Table 7. test of homogeneity(Employment anxiety)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불안과 그리고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에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group n M SD t

personality 
e 32 2.87 0.64

1.56
c 35 2.50 0.71

environment 
e 32 2.56 0.61

1.10
c 35 2.31 0.76

family 
e 32 2.16 0.64

-0.17
c 35 2.20 0.56

Table 8. test of homogeneity(Employment stress)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스트레스 그리고 하위요인

들간의 차이에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

되었다.

group n M SD t

extra value
e 32 38.10 6.35

4.85
c 35 37.05 7.24

controllability
e 32 25.58 6.10

4.23
c 35 24.61 6.26

intrinsic value
e 32 44.34 5.89

-3.52
c 35 44.48 5.92

flexibility
e 32 25.32 4.63

-4.35
c 35 26.65 5.29

Table 9. test of homogeneity(career belief)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신념과 그리고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에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3.2 취업불안

재취업교육이 은퇴자들의 취업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실시 전후의 취업불안을 비교

하였을 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은 취업불안이 
감소했으나, 통제집단은 취업불안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 
교육은 실험집단의 취업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했듯이 경기침체로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야

기를 언론이나 주위사람을 통해 들었을때와 같은 상황에

서 췽업불안이 발생하고, 자신의 나이, 능력, 주위시선 
등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취업불안을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재취업을 목적으로한 교육이 이러한 불안을 

감소시켜줬으리라 사료된다.
재취업 교육이 취업불안의 각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불안상태의 비단단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취업불안유발상황에 대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였으나, 취업불안유발원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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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e post

t
M SD M SD

job-seeking 
anxiety state

e 63.92 6.90 62.17 6.30
14.11**

c 63.83 4.95 65.50 5.65
provoking 
sityational

e 66.67 5.81 65.67 6.08
5.03*

c 65.67 6.23 66.00 5.73

provoking couse
e 62.00 5.34 61.83 5.61

0.11
c 63.08 5.81 63.08 5.43

* p<.05, ** p<.01, *** p<.001

Table 10. Employment anxiety

   

3.3 취업스트레스

재취업교육이 은퇴자들의 취업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실시 전후의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하였을 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은 취업불
안이 감소했으나, 통제집단은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재취업 교육은 실험집단의 취업스트레스 감소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잘 대처되지 못했을 때 신체적․정서적․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재

취업교육을 통해 진로와 취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

적․정서적․심리적 갈등을 뜻하는 것으로 취업스트레

스가 재취업구직자들에게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할하였

으리라 사료된다.

G
pre post

t
M SD M SD

personality
e 2.87 0.64 1.74 0.58

27.84**
c 2.90 0.71 2.94 0.49

environment
e 2.56 0.61 1.49 0.45

4.01**
c 2.31 0.76 2.00 0.47

family 
e 2.16 0.64 1.62 0.54

22.07*
c 2.20 0.56 2.68 0.52

 * p<.05, ** p<.01, *** p<.001

Table 11. Employment stress

  
재취업 교육이 취업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스트레스, 환경스트레
스, 그리고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4 진로신념

재취업교육이 은퇴자들의 진로신념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실시 전후의 진로신념을 비교

하였을 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은 진로신념이 

증가했으나, 통제집단은 진로신념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 
교육은 실험집단의 진로신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와 자신에 

대해 일반화시킨 생각이 진로신념임을 생각할 때 재취업

교육이 취업에 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 인

해 진로신념 또한 긍정적으로 발휘되었으리라 사료된다.

G
pre post

t
M SD M SD

extra value
e 38.10 6.35 45.20 5.93

2.67**
c 37.05 7.24 36.05 6.10

controllability
e 25.58 6.10 36.60 5.82

4.58***
c 24.61 6.26 23.52 4.65

intrinsic value
e 44.34 5.89 50.10 6.01

3.94***
c 44.48 5.92 41.32 6.10

flexibility
e 25.32 4.63 26.40 4.90

12.14
26.65 5.29 27.10 5.36

* p<.05, ** p<.01, *** p<.001

Table 12. career belief

 
재취업 교육이 진로신념의 각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적가치에 대한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통제감에 대한 집단 간 차
이도 유의하였으며, 내적가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유연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4.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실시

하여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재취업 교육이 은퇴자들에

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K에 소재
한 G교회에 출석하는 은퇴자 67명을 선정한 후 각각 실
험집단 32명과 통제집단 35명으로 구분한 뒤 주 1회 총 
14회기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동질성검증, t-test 등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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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제집단보다 취업불안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재취업 
교육이 취업불안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

은 통제집단보다  취업스트레스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재취업 교육이 취업스트레스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

다. 
셋째,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

은 통제집단보다 진로신념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재취업 
교육이 진로신념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4.2 제언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재취업교육은 재취업

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
거하고 선행연구분석에 기인하여 은퇴자의 재취업교육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취업 교육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취업 교육이 취업불안, 취업스트레
스, 진로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은퇴이후에 있어 필요

한 교육임이 입증되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취업 
관련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은퇴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국

가정책과 함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임금피크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등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대상자의 전문적 수준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

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취업 정책이 개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상자들의 요구조사
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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